
 J Dent Hyg Sci Vol. 15, No. 3, 2015, pp.355-360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3.355

RESEARCH ARTICLE

Received: May 13, 2015, Revised: May 27, 2015, Accepted: May 28, 2015 ISSN 1598-4478 (Print) / ISSN 2233-7679 (Online)
†Correspondence to: On-Ju J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514 Iksan-daero, Iksan 570-750, Korea
Tel: +82-63-840-1267, Fax: +82-63-840-1269, E-mail: ojju@wu.ac.kr

Copyright © 2015 by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고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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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Oral Health Behavior to Self-Efficacy 
in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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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behavior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00 selected students in a girls' high school located in the city of Iksan. A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 to 5, 2014, with 

questionnaires that covered oral health behavior and self-efficacy, and the answer sheets from 298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a statistical 

package IBM SPSS Statistics ver. 21.0. The group that got regular dental checkups (3.26) excelled the other group that didn't in self-efficacy (p＜ 

0.05), and the group who made use of oral care products and who brushed their teeth four times or more had a better self-efficacy than the other 

group that didn't. The students who considered themselves to be in better oral health scored higher in self-efficacy, and the groups who had no 

difficulties in pronunciation (3.66) and mastication (3.32) scored higher (p＜0.01, ＜0.001). Masticatory dysfunction (r=－0.184) and pronunciation 

disorder (r=－0.200)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but oral health status (r=0.243)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t. Self-efficacy was 

better when oral health status was better (p＜0.001) and when there was no pronunciation disorder (p＜0.01).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and self-efficacy. Therefore the kind of program that aims at changing 

youth oral health awareness and oral health behavior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the self-efficacy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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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증진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건강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다. 

건강권 확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세균이론이 중심이었

으나, 건강증진은 교육을 통해 보건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는 행위이론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구강건강증진을 위

한 구강보건의식행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니며, 더욱이 청소년기는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하는 과도

기로 그 시기에 형성된 올바른 구강건강인식이나 구강건강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1). 

구강보건행태는 자아인식의 향상, 자기만족, 기쁨, 그리

고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으

로 이 행위는 환경에 의한 위협이나 외부의 영향이라기보다

는 건강을 향해 움직이도록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2)이며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

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과 태도를 총칭하는 것이다3). 구강보

건행태 변화는 구강건강에 좋지 않은 행태를 버리고 구강건

강증진행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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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Grade

    1 104 (34.9)

    2 99 (33.2)

    3 95 (31.9)

Total 298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강보건행태가 사람에 따라 다르거나 또는 비슷한 것은 

사회, 경제, 문화, 심리적 상태 등 여러 환경이 개개인의 구

강보건행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구강보건행태는 개인적 차원이나 집단적 차원

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유사

한 환경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수준에서 유사

한 구강보건행태를 형성하게 된다5)
. 청소년기인 고등학생

은 치아우식증이 계속 진행되는 연령이며 치주병이 시작되

는 시기로 예방관리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여건상 대

학 입시 진학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연령층으로 구강보건관

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비슷한 환경 하에 있는 집단이다6)
.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를 위해서는 개인의 지각된 자기효

능감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강한 자기효능감은 성취하

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키고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취약성

을 낮추어 개인의 성취와 안녕을 향상시켜 준다7)
. 자기효능

감은 캐나다의 심리학자 Bandura
8,9)가 제시한 개념으로 개

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로 구

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동기나 인지적인 자원, 

그리고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의 포괄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구강보건행

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는 Yu 등6)
, Yoo와 

Ahn
10)

 이외에도 다수 논문이 있었고, 구강보건행동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로 노인의 구강보건행동과 자기효

능감의 관련성11)
, 당뇨환자에서의 구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의 관련요인12)
 등은 있었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

보건행동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에 고등학생들의 구강보건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는 단면연구이나 구강보

건행태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를 알아보는 것이고, 둘째는 청소년의 구강보건행태와 자기

효능감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익산시 소재 W 여자고

등학교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차 사전조사 실시 후 설문

지를 수정ㆍ보완하여 2014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참여에 동의

를 한 300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기재가 누락되거나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29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에 사용된 구강보건행태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

문항은 기존 문헌7,8)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였

다. 설문은 구강건강행위 5문항,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4문

항,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자기효능감 6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기효능감 문항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

bach’s  계수를 산출한 결과, 6개 항목의 자기효능감 Cron-

bach’s  계수는 0.799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먼저 Excel (Microsoft, Redmond, WA, 

USA)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그 중 20개의 

입력 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여 입력오차를 확인 후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강관리행위에 따른 자기효능감

을 보기 위해서는 t검정을,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에 따른 자

기효능감은 일변량분산분석법(one- way ANOVA)을 시행

한 후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

과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선형회귀분

석 중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1학년 34.9%, 2학년 33.2%, 3학년 31.9%

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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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Masticatory 
dysfunction

Abnormal 
pronunciation

Self-efficacy 1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0.243** 1

Masticatory dysfunction －0.184** －0.334** 1

Abnormal pronunciation －0.200** －0.086 0.274** 1

**p＜0.01.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Classification Self-efficacy t p-value

Routine visits －2.239 0.026*

    Yes 3.26±0.41

    No 3.15±0.38

Prevention treatment 
experience

－0.793 0.428

    Yes 3.16±0.37

    No 3.20±0.40

Use of oral hygiene devices －2.970 0.003**

    Yes 3.29±0.39

    No 3.15±0.38

Food intakes on dental caries －0.671 0.509

    Yes 3.19±0.39

    No 3.25±0.37

Brush frequency －2.686 0.008**

    ≤3 3.13±0.36

    ≥4 3.25±0.4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by t-test. 
*p＜0.05, **p＜0.01.

Table 2. Associ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Oral Health 
Behaviors

Classification Self-efficacy F p-value

Oral health concern 2.620 0.051

    Not care at all 3.36±0.41

    Not care 3.18±0.36

    Care 3.15±0.38

    Care a lot 3.33±0.48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7.357 ＜0.001

    Never healthy 2.89±0.57a

    Not healthy 3.15±0.34a,b

    Healthy 3.23±0.37b,c

    Very healthy 3.50±0.45c

Masticatory dysfunction 5.662 0.001**

    Quite difficult 2.82±0.36b

    Difficult 3.18±0.37a

    Not difficult 3.18±0.37a

    Never difficult 3.30±0.63a

Pronunciation disorder 9.806 ＜0.001

    Quite difficult 3.32±0.35a,b

    Difficult 3.10±0.40a

    Not difficult 3.07±0.33a

    Never difficult 3.66±0.16b

a∼cThe superscripts mean that are no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groups.
p-value was by one-way ANOVA.
**p＜0.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and Self-Efficacy

2. 구강건강관리행위에 따른 자기효능감 

구강건강행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정기구강검진을 받

고 있는 집단(3.26점)이 그렇지 않은 집단(3.15점)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았고(p＜0.05),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집단, 칫솔질 횟수가 4회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

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p＜0.01; Table 2).

3.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에 따른 자기효능감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았다(p＜0.001). 저

작장애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3.30점)고 응답한 집단의 자

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불편하지 않다와 불편하다(3.18

점), 매우 불편하다(2.82점) 순으로 조사되어 저작장애가 없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 발음장애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3.66점)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3).

4.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저작장애(r=－0.184), 

발음장애(r=－0.200) 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구강건강상태

(r=0.243)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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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tandard error 

(Constant) 3.041 0.108 28.220 0.000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0.134 0.033 0.227 4.076   ＜0.001***

Masticatory dysfunction －0.108 0.033 －0.183 －3.285 0.001**

F=14.965, p＜0.001, R2=0.086

**p＜0.01, ***p＜0.001.

Table 5. Influential Factors for Self-Efficacy

5.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관

적 구강건강인지를 독립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

상태(p＜0.001)가 좋을수록 높았고 발음장애(p＜0.01)가 

없을 때 높았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요인들의 적합모형 유의성을 나타내는 F통계량은 14. 

965이고, 설명력을 나타내는 R2=0.086이었다(Table 5). 

고  찰

학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소중한 주역이

다. 만약 학생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학업을 수행

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면 이는 개인적 손실임은 물론 사회

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강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구강질환은 조기에 빨리 치료하

고 치료 후에도 치료된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특

히 치주질환이 급속히 증가되기 시작하고 성인구강건강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의 구강질환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한 부분인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시간 등으로 치

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통증이 있어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만 치과에 내원하게 되어 구강건강을 악화시키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반면 정

기적인 검진이나 구강병 예방법에 대한 학교구강보건교육

은 부족하여 이 시기에 잘못 형성된 구강보건행태가 성년기

와 노년기의 구강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13). 

한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행동과 상황에 직면했

을 때 이를 피할 것인가 혹은 도전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어

떠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지각하였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그 과업에 투입하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14). 

Jung과 Kim15)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을 

느끼고 효율적인 역할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기효능감

을 증진시켜 조직 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 발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구강보건행태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한 결과 정기구강검진을 받고 있는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인 Yoo와 

Ahn10)의 연구에서는 8.3%만이 정기검진을 목적으로 치과

에 내원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여 

정기검진을 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구강검진사업을 고등학생들까지 확대시켜 나

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을 사용

하고 있는 집단과 칫솔질 횟수가 4회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Kang과 Choi12)의 연

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칫솔질의 횟수가 많고, 치면

세균막 지수가 낮았고, Kim과 Kim16)의 연구에서도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Yoo와 Ahn10)의 연구에서 하루

에 칫솔질을 1∼2회 하는 학생이 85.0%로 대부분이 2회 미

만이었고, 보조구강관리용품도 8.5%의 학생만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Lim과 Oh17)의 연구에서는 치실, 구강양치액, 

전동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출혈 및 

치석형성치주조직이 높게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는 자기효

능감과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소년기에는 유년

성치주염, 사춘기성치은염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로 올

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구강건강관련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접한 연관이 있으며 구강건강

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구강건강의 성공

적 요소로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을 소홀히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Kang과 Choi12)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행동의 실천

에 있어 자기효능감은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발음장애, 저작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집단과 구강건

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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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대상이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은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예방진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저작장애, 발음장애 등의 불편함이 있어도 시간의 제약 등

으로 치과에 찾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

다. 청소년 시기는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중요한 전환점의 시

기로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이 변화 가능한 시기이다. 선행

연구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지닌 경우 연령 

증가와 함께 더욱 건전한 구강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 Lusk 등19)의 연구에서 근로자의 건강증진행

위에 직접효과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이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었으며, 국내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의 중

요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20)
. Choi와 Song

21)은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이다, 구강건강이 아

주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아 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구강보건

행동 실천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하여 선행 연구들이 본 연

구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청소년의 구강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각각

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구강건강관리

를 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예방위주의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높여 구강을 스스로 관

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사업에서 구강보건

의식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변화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건강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며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잘못된 습관을 수정

하고 건강행동을 지속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건강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단면조사로 진행되어 변수들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지역과 성별을 국한하여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

려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요  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구강보건행태와 자기효능감의 관련

성을 알아보고자 익산시 소재 W 여자고등학교 여학생 300

명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구강보

건행태와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IBM SPSS Statistics ver. 21.0 프로그램

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정기구강검진을 받고 있는 집단(3.26

점)이 그렇지 않은 집단(3.15점)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p＜0.05),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집단, 칫솔질 횟

수가 4회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

이 높았다.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록, 발음장애(3.66점), 저작장애(3.32점)가 불편하지 않은 

집단이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p＜0.01, ＜0.001).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저작장애(r=－0.184), 발음장애(r=

－0.200) 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r=0.243)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p＜0.001)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발음장애(p＜ 

0.01)가 없을 때 높았다. 이상으로 구강보건행태와 자기효

능감은 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을 높

여 구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

사업에서 구강보건의식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변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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